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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문
 ❍ 결의문을 채택하여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

      으로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 붙임 :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참조

 2. 제안이유 
 ❍ 현재 3.1운동의 상징적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이래 지금까지도 

3등급에 머물러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있음.

❍ 현재 서훈 1등급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김구, 이승만, 안창호

윤봉길을 비롯한 30명의 애국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도 사회적, 민족사적 의미 측면에서 결코 낮게 평가 되어

서는 안 될 인물임.

❍이에 우리 의회는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3. 향후계획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훈처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전국광역

자치단체장 등  결의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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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논산시의회는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고,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은 일본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러한 3.1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민주공화국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3월 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였으며, 유관순 열사는 3.1절을 대표하는 인물로 국민적 존경과 

추앙을 받아왔다.

그러나 3.1운동의 상징적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이래 지금까지도 3등급에 머물러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있다. 서훈 1등급 대한민

국장에 추서된 김구, 이승만, 안창호, 윤봉길을 비롯한 30명의 애국

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도 사회적 및 민족사적 의미 측면

에서 결코 낮게 평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은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에 맞게 반드시 

격상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논산시의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의 꽃’이자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적극 건의하고,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가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즉시 

상향하라.

하나. 국가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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